
부산 최초의 국가와 그들이 남긴 고분 

노포동 고분군
청동기시대∼삼국 초기의 유적이다. 노포동 고분군은 3세기에서 4세

기가 중심인 덧널무덤군으로,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전환되는 과

도기의 매장 문화를 보여준다. 덧널무덤은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바뀌고, 와질 토기 중심에서 도질토기가 등장하는 모

습을 보인다. 특히 경주와 울산 지역을 주 분포 지역으로 하는 와질고

배와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등 진한계의 토기가 여러 점 출토되어 

진한 지역의 집단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래패총
삼한시대 패총 유적이다. 동래패총은 1930년 철도공사 때 4개의 옹

관(甕棺)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이 유적의 존속 시기는 대체로 3∼

4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며, 특히 유물의 양이 많고 그 질도 우수하

기 때문에 동래에 강력한 정치적 집단이 출현하는 전환기에 형성된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다. 

복천동 고분군
가야 고분 유적이다. 동래 중심가 북쪽에 반달모양으로 에워싸고 있

는 마안산(속칭 대포산)의 중앙부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구

릉상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이다. 복천동 고

분군은 경주의 대형 고분을 제외하고는 함안의 말이산·도항리 고분

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더불어 남부지방의 큰 고분군 중의 하나이

며, 유물은 경주의 대형 적석목곽묘 다음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복천박물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삼한시대부터 삼국시

대까지 부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고전문박물관으로서, 현재 7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밝혀진 169기의 유구와 각종 토기 및 철기류 등의 

유물을 종합 전시하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

토된 풍부한 유물과 다양한 무덤 양식들은 아직 미지의 왕국으로 남

아있는 가야의 신비를 푸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산동 고분군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다. 배산에서 뻗어 나온 완만한 구릉에 위치하

고 있다. 남북 방향 모두 18기의 고총고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온천천을 가운데 두고 건너편 복천동 고분군과 마주 보고 있는 형국

이다. 

반여동 고분군
삼국시대 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무덤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것으로 보아 유적이 축조된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제 무기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수영강 일대를 관할하던 무장한 세력 집단

의 분묘군으로 추정된다.

범어사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華嚴十刹) 중

의 하나이다. 설화에 나타난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영험담은 부처님

의 위신력으로 왜구를 막고자 하는 신앙적 기원과 사찰의 무력적 기

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결합된 것으로 범어사는 한국

적 호국불교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덕사지
고려시대 때 건립된 만덕사의 절터이다. 만덕사가 『고려사』에 언급된 

사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고려 초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부

산에 존속하였던 대사찰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운수사
산이 높고 물이 깊다고 하여 운수사라는 절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창건 이래로 많은 선승들의 수행 장소로, 또는 기도의 장

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운수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운수사 대웅전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운수사 대웅전 석조 여래 삼존 좌

상이 있다.

선암사
675년(문무왕 15) 원효가 견강사(見江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으

며, 견강사는 뒷산 절벽 바위에서 신라의 국선(國仙) 화랑도들이 수련

하였다고 하여 선암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하사
5세기 아도(阿道) 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탔고, 18∼19세기 단계적으로 사찰의 모습을 갖

추었다.

가야진사
전근대 시기 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사 유적으로 화명동 용당

마을에 있었다. 가야진사가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동래와 김해를 잇

는 교통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다. 

동래 사직단
조선 후기 사직단으로, 토지 신과 곡물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이곳의 사직단은 동래부사가 주관하였으며, 중춘(仲春, 음력 2월)과 

중추(仲秋, 음력 8월)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

동래 관왕묘
조선 후기 관우의 사당이다. 동래 관왕묘는 남아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한 고문서와 관왕의 영정이 남아 있어 19세기 이후 동래 지역의 

관왕 숭배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정과정 유적지
고려시대 문신이었던 정서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자를 짓고 임

금을 그리며 「정과정」을 지은 곳이다. 「정과정」은 부산 문학의 첫 장

을 여는 기록문학이다. ‘충신연주지사’의 대표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2003년 5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었다.

박인로문학비
조선시대 경상좌수영 통주사를 역임한 노계 박인로를 기리기 위해 

세운 문학비이다. 그는 임진왜란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가사를 대표

하는 「선상탄」 등을 지었다. 이를 기리고자 2002년 4월 토향회를 주

축으로 수영구 민락동에 박인로문학비를 건립하였다.

이주홍문학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로 널리 알려진 향파 이주홍의 문학 정

신과 활동을 알리고자 조성한 공간이다. 문학거리 곳곳에 조성된 여

러 조형 작품들을 통해 이주홍의 삶과 문학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주홍문학관
이주홍문학관은 이주홍문학거리 인근 즉 동래구 온천동에 있다. 1층

은 세미나실, 기획 전시실,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선생의 유품 및 서화 등을 보관·전시하는 상설 전시실, 집필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금강공원
금강공원에는 역사 유적뿐만 아니라 부산 문학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산도 있다. 이주홍의 문학비를 위시하여 1965

년 창간된 『윤좌』의 동인으로 이주홍과 함께 활동했던 이영도 시인을 

기리는 시비와 동시를 함께 창작했던 최계락을 기리는 시비가 있다. 

요산문학로
금정구 출신인 소설가 김정한을 기리기 위해 2017년에 조성한 문학

로이다. 요산은 김정한의 호이다.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1번 출구

로 나오면 바로 요산문학로를 만날 수 있다. 문학로는 범어사역에서 

청룡초등학교를 거쳐 요산문학관에 이르는 구간으로 약 700m에 이

른다. 

요산문학관
요산 김정한의 문학 정신과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11월 20일 개관한 문학관이다. 요산문학관 입구 좌측에는 요

산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 문학관 마당으로 쭉 들어서면 요산 흉상이 

보인다. 문학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한문학비
김정한문학비는 요산 김정한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1994년에 세운 문학비이다. 범어사 하행로에 자리 잡

고 있다. 문학비 금석문에는 단편소설 『인간단지』의 한 부분이 차용되

어 있다. 

할아버지상
동래구 온천동 금융센터 건물 우측에 전차와 함께 서 있다. 1927년 

10월 말 전차 종점 앞에 세워졌다가 1968년 5월 전차 운행이 중단되

면서 농심호텔 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다가 2020년 현 위치에 전차 

종점을 표시한 안내판을 세우고 할아버지상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옮겼다. 고바우 영감이라고도 불린다.

온천장 전차 종점 터 
현재 할아버지상이 서 있는 일대가 옛 온천동 전차 종점 터였다. 전차 

종점 터는 일제강점기 동래온천 개발과 그 궤를 같이한다. 온천욕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일본인들을 위해 동래온천이 개발되면서 온천 이

용객의 편의를 위해 온천동 역사가 생긴 것이다. 

봉래관 터
1907년 지금의 농심호텔 자리에 세워진 별장 겸 숙박 휴양시설이었

다. 봉래관 건립은 재조 부산 일본인의 동래온천 개발을 알리는 신호

탄이자 조선인의 전통적 삶의 터전이 점차 해체될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규모나 시설 면에서 최고의 숙박시설이

었다고 알려져 있다. 

용각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용은 물을 주관하고 비를 부르는 신성한 존재

로 여겨진다. 동래온천에 용을 모신 건물 즉 용각이 만들어진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목조 건

물로 1991년 세워졌다. 

온정개건비 
용각 전면 우측에는 조선 후기 동래부사 강필리가 동래온천을 수축

한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온정개건비가 있다. 온정(溫井)은 온천과 

같은 의미이다. 전근대 동래온천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

적으로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다. 

동래별장 
일본인 부자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郞]의 개인 별장으로 일제강점

기 부산 최고의 별장이었다고 한다. 해방공간기 미군 휴양소로, 6·25전

쟁 때는 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다. 이후 고급 요식업으로 오랫동안 운

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대중음식점으로 변모하여 운영 중이다. 

금강공원
부산에서 연초업으로 크게 성공한 일본인 자본가 히가시바라 가지로

[東原嘉次郞]의 개인 정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1930년 초반 일제

의 시가지 계획으로 철거된 이섭교비, 내주축성비, 망미루, 독진대아

문 등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런 점에서 금강공원은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곳에는 일본인들이 만든 유

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동래금강원 표지석을 비롯하여 황기2600년

기념비, 금강 연못, 후락탑이라고도 불리는 13층 석탑 등이 그것이다. 

1940년 금강원으로 이름 지었다가 1965년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면

서 금강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배산성지
배산(盃山 서봉 254m, 동봉 246m)의 두 봉우리와 7부 능선을 두르

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이다. 부산의 중심지가 대부분 조망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산성

으로 알려져 있다. 배산성지 내에 있는 2기의 집수지(集水址)는 모두 

원형으로 3단의 계단식 호안석축(護岸石築, 집수지 붕괴 방지를 위해 

쌓은 석축 구조물)으로 둘러져 있으며 7세기대 신라가 축조한 산성에

서 확인되는 집수지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동래고읍성
지금의 동래읍성이 동래구에 축조되기 이전에 해운포에 있었던 읍성

이다. 수영구 망미동의 현 부산지방병무청부터 포스코 더샾아파트의 

동쪽 끝까지, 서쪽 도로 건너 같은 면적이 동래 고읍성의 전체 범위에 

해당한다. 고읍성이 폐성(廢城)이 된 원인은 잦은 왜구의 침입과 관계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병무청 북쪽에는 동래고읍성이었음

을 알리는 표지판과 당시의 우물 2기가 복원되어 있다.

동래읍성
동장대가 있는 충렬사 뒷산에서 마안산을 거쳐 서장대가 있는 동래

향교 뒷산까지의 구릉지와 현재 동래 시가지 중심지역인 평지를 일

부 포함하는 지세에 전형적인 평산성(平山城) 형식으로 축조되어 산

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읍성이다. 현존하는 성지

(城址)를 중심으로 훼손·방치되었거나 유지(遺址)가 확인되는 곳을 

보수·복원하고, 남문(충렬대로에서 동래시장 진입로 입구), 서문(KT 

동래지사 옆), 동문(동래고등학교 정문 앞), 암문(동래구청 맞은편)의 

옛터에 표지석을 세워 문화유적지의 원위치를 보존하며, 교육적 자

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평현성지
고려시대 읍성 터이다. 동평현(東平縣)은 원래 삼국 시대의 대증현

(大甑縣)으로, 경덕왕 때 동평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갑화량곡현

(甲火良曲縣, 기장현)과 함께 동래군에 소속된 영현(領縣)이다. 동평

현성은 고려시대에 동남해안 일대에 창궐하는 왜구로부터 동평현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읍성이다. 구릉지의 외곽을 중심으

로 그 남쪽 평지 일대를 포함하는 남북 장축의 평면 타원형에 가까운 

평산성(平山城)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미 퇴비(頹圮)되

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454년(단종 2)에서 1530년(중종 25) 사이에 

폐성된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조선 전기 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

정된다.

임진동래의총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의연히 일어나 동래읍성을 지키다

가 순사(殉死)한 이름 없는 성민들의 유해를 거두어 만든 무덤이다. 

동래읍성 남문 터
동래읍성 남문을 무우루라 하였다. 앞뒤 이중의 익성 구조로 앞쪽은 

세병문, 뒤쪽은 주조문이라 불렀다. 

동래경찰서(농주산 터)
동래성을 지키다가 여러 선열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동래 부사 

이안눌이 동래성 남문 밖 야산인 농주산에 제단을 설치하였다. 1925

년 제단을 헐고 동래경찰서가 세워졌다.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에 건립된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읍성 전

시관이다.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최초로 철도 역사(驛舍) 안에 만들어

진 역사 전시관이다.

동래읍성 서문 터
동래읍성 서문에는 성문 보호를 위해 옹성을 부설하고, 성곽 둘레에

는 장대·망루·보루 및 치성 등을 갖추고 있다. 성벽에 체성 위에 미석

을 얹히고 그 위에 여장을 쌓은 구조였다.

장관청
조선 후기 동래부 청사 건물의 하나로 군장관(軍將官)들의 집무소이

다. 현재 남아 있는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1815년 3월에 현재의 위

치로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 동헌
동헌은 일명 아헌(衙軒)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수령이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곳으로 이청, 무청, 향청 등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건물이다. 

객사
조선시대 동래부의 출장 관리 숙소이다. 본래 출장 관리들이 먹고 자게 

하던 숙소인 ‘봉래관(蓬萊館)’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허물어졌다.

송공단
1742년(영조 18) 동래부사 김석일이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 공

이 순절한 정원루(靖遠樓)의 옛터에 설치한 단(壇)이다.

내주축성비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이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동래읍성을 대

대적으로 수축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1735년에 건립한 비이다.

동래고등학교
1898년 동래 기영회 회원들이 설립한 동래부학교로부터 시작되었

다. 동래부학교는 개양학교에 흡수되고 다시 삼락학교와 병합되면

서 동명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후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 동래공립고

등보통학교 등 여러 차례 교명을 변경하였고 1951년 동래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 

박차정 의사 생가 

박차정은 동래 출신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다. 신간회와 의열

단,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에서 활약하였다. 의사의 생가는 동

래고등학교 정문에서 멀지 않아 찾기 쉽다. 2005년에 복원되었다. 

동래 만세 거리
1919년 3월 13일 동래시장에서 일어난 동래 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거리 명칭이다. 공간적으로는 동래읍성 남문 터와 동래시장 

주변을 아우른다. 그 공간 가운데 주요 지점에 표지석을 두어 동래 만

세 거리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일성관 터
1920년대 동래 지역 항일 운동의 메카였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

지고 그 자리에 복산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다. 주차장 쪽에 동

래 일성관 표지석이 있다.  

부산 3·1운동 독립기념탑
동래읍성 북장대 어간에 위치한 기념탑으로 1996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삼각뿔 모양의 상징탑과 내부 조형물로 꾸며져 

있다.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1919년 3·1운동 당시 범어사 명정학교 및 지방학림 학생과 불교계 인

사들이 주축이 된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유공비다. 중앙에 

태극이 있고 이것을 감싸며 합장하는 손 모양을 하고 있다.   

범어사 학생 3·1운동 유공비
명정학교의 맥을 잇고 있는 현 금정중학교 교정에도 범어사 3·1운동

을 기리는 유공비가 있다. 1970년 3월 1일에 세워졌다고 한다. 

박차정 의사 상
금정구 문화회관 옆 만남의 광장에 있다. 박차정 의사가 졸업한 일신

여학교의 후신인 동래여자고등학교가 1987년 금정구로 옮겨왔기에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부산 항일 학생 의거 기념탑
1940년 부산 항일 학생 의거 이른바 노다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2004년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 세운 기념탑이다.

동래은행 터 
일제강점기 동래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민족은행이다. 

현재는 동래은행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동래읍성 

남문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고 정산 김병규선생 추모비
김병규는 동래은행의 첫 지점장이었고 이후 상무를 역임하고 은행 

운영에도 관여했다. 해방 후 초대 경상남도 도지사로 역임하고 부산

대학교 설립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김병규의 행적을 기리고자 

세운 추모비로 동래유치원 안에 있다.

우장춘 기념관
우장춘 기념관이 자리한 곳은 육종학자 우장춘이 원예시험장을 창

설한 후 직접 연구를 행하던 장소였다. 그가 타계한 후 원예시험장이 

이전하자 이곳에 우장춘 박사의 흉상이 세워졌고 우장춘 박사 탄생 

100주년인 1999년에 이르러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조선견직 터
조선견직은 일제강점기 견직물 회사였던 조일견직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후 김지태가 관리하다가 1949년 조선견직으로 명칭을 변경했

고, 2년 후에는 이승만 정부로부터 회사를 불하받았다. 산업화 시기 

부산의 경공업을 선도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대양고무 터 

한때 부산의 5대 신발 제조사로 이름을 떨쳤던 기업이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슈퍼카미트가 있다. 1953년 대양고무공업사로 출발한 대양

고무는 전포동에 안착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 지금의 송상현 광장 

옆 서면한신아파트가 옛 대양고무가 있던 자리였다. 

진양화학 터 
한때 한국 신발업계를 주름잡았던 국제상사 양정모 회장의 동생인 

양규모가 부암동에 세웠던 신발업체이다. 진양과 왕자표가 진양화학

의 대표 브랜드였다. 

부암동 철길마을
부암동 일대는 신발, 제당, 화학, 목재 등 부산 경제를 넘어 한국 경제

를 주름잡았던 많은 기업이 있었던 곳이다. 산업화 시대 부산 노동자

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락희화학 터
현 LG화학의 모체로 1947년 서구 대신동에서 화장품 제조업 회사로 

출발하였다. 서면에 있는 LG디스커버리랩 일대가 락희화학 있었던 

자리다.

제일제당 터
1953년 부산진구 부전동에 설탕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

조경제기 3백산업을 이끌던 대표적인 회사이자 현 삼성그룹 최초의 제

조업체였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옛 모습을 찾기 힘들다.

금정산성부설비
동래부사 오한원의 건의에 따라 금정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산
성의 면모를 새롭게 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현재 금정구 벽
산 블루밍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있다. 

제2망루
동문 남쪽 약 2.5㎞, 남문 동쪽 약 400m 지점의 해발 545m의 동제
봉에 있으며, 치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담장을 쌓고 정면 2칸, 측
면 1칸의 맞배지붕의 망루로 복원되었다. 

남문
평거식문으로 문폭은 290㎝, 높이는 280㎝이며, 육축의 폭은 480㎝
이다. 문의 상부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팔작지붕의 단층 
문루이다. 

동문
홍예식문(虹霓式門)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단층 문루
이며 문폭은 300cm, 홍예의 높이는 340cm이다. 

제3망루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동문 약 1㎞ 지점 낭떠러지 암벽 
위에 있다

중성(제4망루)
중성과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담장을 쌓고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망루로 복원되어 있다. 

북문
금정산성의 4문 가운데 북문이 가장 투박하고 거칠다. 이 성문에는 
아치형의 장식도 없고 규모도 다른 성문보다 작다. 

국청사
1703년(숙종 29)에 금정산성 중성을 쌓은 후 국청사라 칭하였다. 

금정진 관아 터 
1707년 동래부사 한배하가 금정산성의 중성을 쌓으면서 건립한 것이다. 

김시도공 영세불망비 
별장 김시도가 산성마을 일대의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면해 준 공덕
을 기리기 위한 비이다. 

서문 
홍예식문(虹霓式門)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단층 문루 
건물이며, 좌우에는 폭 4m, 길이 5m, 높이 5m 규모의 적대(敵臺)가 
복원되어 있다.

25의용단
임진왜란 당시 이 일대를 수호하다 순절한 25분의 충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서문 터(수영팔경비, 최한복 선생 기념비)
1998년 발굴조사 결과 서쪽 성벽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한편 서문 터

와 서쪽 성벽 어간에는 최한복 선생 기념비가 서 있다. 선생의 대표작

으로는 『수영야류』가 있다. 

수영산신당·독신묘
두 지붕 두 건물 사당으로 2018년에 세워졌다. 왼쪽이 수영산신당, 

오른쪽이 독신묘이다. 

북문 터
수영성마을박물관 인근에 있었다.  『내영지(萊營誌)』에 의하면 문루

가 2층이었다고 한다.

동문 터
본디 수영 팔도시장 입구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  『내영지(萊營誌)』에 

따르면 동문은 2층 문루에 옹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선소유허비
경상좌수영의 선소(船所)가 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로 수영

구 수영동 현대아파트 103동 앞에 있다.

무민사·선서바위
무민사는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무민사 뒤쪽에 선서바위가 있

는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25의용이 비밀리에 회합하여 결사항전을 

결의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안용복 장군 사당
‘수강사(守疆祠)’라고도 하며 안용복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남문 터
남문은 주작문(朱雀門)으로 불렸다. 2층 문루에 옹성이 설치되어 있

었다. 

경상좌수영성 남문
홍예식 석문이 남아있다. 1972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경상좌수사 선정비
수영민들이 좌수영에 부임했던 경상좌수사의 선행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수영사적원
전근대에서 현대까지 수영의 역사 및 민속자료를 한데 모아 전시하

고 있는 곳이다.

부산의 전통 사찰과 제사 유적

부산의 ‘식민지 근대’, 개발과 지배의 흔적

18.845km, 전국에서 가장 긴 성벽을 가진 금정산성

길 위에서 문학과 호흡하다
부산, 마음이 닿은 자리가 문학이 되는 곳경상좌도 수군 총사령부, 경상좌수영

옛 부산의 중심지 '동래'의 기억과 사명

부산의 항일독립운동, 그 저항의 현장 동래의 경제공동체에서 재벌까지, 부산 산업의 요람

고을을 지킨 방패, 부산의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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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연제구

범어사역

노포역

명륜역

부전역

온천장역

구서역

모라역

만덕역

연산역

동래역
수안역 낙민역

명장역

금사역

미남역

사직역

거제역

수영역
서면역

부암역

전포역

민락역

배산역

망미역

덕천역

수정역

동의대역

부산 최초의 국가와 그들이 남긴 고분 1
코스

경상좌도 수군 총사령부, 경상좌수영6
코스

부산의 전통 사찰과 제사 유적2
코스

부산의 ‘식민지 근대’, 개발과 지배의 흔적7
코스

고을을 지킨 방패, 부산의 성곽3
코스

부산의 항일독립운동, 그 저항의 현장8
코스

옛 부산의 중심지 '동래'의 기억과 사명4
코스

동래의 경제공동체에서 재벌까지, 부산 산업의 요람9
코스

18.845km, 전국에서 가장 긴 성벽을 가진 금정산성5
코스

길 위에서 문학과 호흡하다
부산, 마음이 닿은 자리가 문학이 되는 곳

10
코스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동구

중구

서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부산광역시

부산 도심 문화탐방 지도

노포동 고분군

4. 복천박물관

반여동 고분군

1

6

4

3. 복천동 고분군

동래패총

2

연산동 고분군

5

범어사

마하사

운수사

가야진사

선암사

1

2

3

4

5

동래 
사직단

7

8

동래 관왕묘

6

배산성지

동평현성지

1

동래읍성

3

2

동래고읍성

4

임진동래의총

1

2

3

4
7

10

5 6
8

9

10.  내주축성비

2. 동래읍성 
남문 터

3.  농주산 터

7. 동래부 동헌
4.  동래읍성

임진왜란역사관

5. 동래읍성 서문 터

6. 장관청

9.  송공단

8.  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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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

루

루

제3망루

제2망루

중성(제4망루)

남문

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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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사

김시도공 영세불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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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성부설비
1

2

25의용단
동문 터

서문 터

선소유허비

수영산신당·독신묘

무민사·선서바위남문 터

북문 터

안용복 장군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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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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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아버지상

5. 온정개건비 

2. 온천장 
전차 종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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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래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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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 3·1운동 
독립기념탑

범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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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래 만세 거리

범어사 학생 
3·1운동 유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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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성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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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래고등학교

8.  박차정 의사 생가 

동래은행 터 

대양고무 터 

고 정산 김병규선생 
추모비

진양화학 터 

우장춘 기념관

부암동 
철길마을

제일제당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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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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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강공원

3. 이주홍문학거리
4. 이주홍문학관

만덕사지


